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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그의 상대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다.

(주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의 상대체가 되었다. 

엄청난 역사 속에 이룬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었다. 

이 완성의 역사,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는 역사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목적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다.

상대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육이 되고 주님의 육이 되어 그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로서 

그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다. 

상대는 상대다.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상대다. 

상대의 위치는 신부다. 

신랑 신부의 역사다. 

상대가 되어 주는 것이란 

자신의 상대의 심정을 알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가 하기에 자신의 능력 위에 

신랑인 나 성자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 자신이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도, 

상대로서 부족하다 자책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상대이기 때문이다.

상대란 축복이다. 

엄청난 것이다.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인 나 성자를 입고 하는 능력이 

상대의 능력이다.

깊은 기도란 무엇이냐.

상대를 믿고 기도하는 것, 

상대가 되는 것,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 

상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상대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다. 

사랑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자신을 비우고 기도할 때 

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나의 생각을 알게 되며 

곧 자신을 비우고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기에 

상대로서 최선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가 되는 힘이 강해진다.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깊은 기도가 나온다. 

깊은 기도란, 진심의 기도다. 

‘깊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깊다’라는 것은 

어떤 것의 정도가 강하고 

심도가 있다는 이야기다.

깊은 기도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사랑이 되어 

사랑의 정도가 강하고 

심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깊은 기도가 아니냐.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상대가 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다. 상대체. 

하늘의 비밀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가 나의 상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희 인생은 목적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상대체가 되어, 

자신이 아니라 나로 살며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나의 상대로 존재하여 뜻을 이루자.

상대의 뜻을 이루는 깊은 기도를 하자. 

상대가 되어 하자. 

그 세계는 깊이가 끝이 없어서 

사랑하면 할수록 

네가 심중에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더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 

선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선생을 사랑할수록, 

또한 나를 사랑할수록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 어찌되겠느냐. 

더 깊은 사랑이 된다. 

더 간절한 상대체가 된다. 

점점 더, 이 서클이 돌아 

네가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너와 내가 일체 되는 것이다. 

그 지점이 있다. 

사랑아, 

우리 깊은 기도로 만나자. 

깊은 기도로 만나 사랑하자. 

네 심중에 내가 많을지어다. 

자신의 육성보다 내가 강할지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참을 수 없노라. 

그러니 내게 집중하여라.

(주님. 주님의 상대가 되어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상대여, 

네가 내 상대가 완전히 되어 준다면 

내가 너의 몸을 쓰고 역사한다. 

100프로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곧 상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 

역사가 일어난다. 

네 안에 너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뜻,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와 함께 펼치게 된다. 

이미 넌 내 상대가 되었기 때문이지.

희망인 것은 섭리인 모두가 상대다. 

내 사랑하는 자다. 

선생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리되었노라. 

기억하여라. 

선생의 상대가 되자.

나의 상대가 되고 

보낸 자의 상대가 되자.

이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대여, 

내 사랑하는 신부여.

깊은 기도로 나를 만나라. 

그 키는 무엇이라고? 

상대가 되어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느껴라. 

내 사랑을 받아가라. 

상대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상대 삼고 

깊은 기도로 우리 만나기 위해 

귀한 말 전해 주었다.

깊은 기도하라. 

선생을 위해 

상대가 되어 깊은 기도하라.

사랑한다. 

상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전하고 가는 

성자다.


